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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2018 – 3076  신문윤리강령 위반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8년 1월 16일자(캡처시각)「최근 남우주연상 

받은 배우, 성폭행 부인 “서로 합의..”」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일간스포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18. 1. 16. 14:03>

 『[할리우드IS] 배우 아지즈 안사리, 성추행 혐의 부인 ”서로 합의했다”

  [일간스포츠] 입력 2018.01.16 07:56 수정 2018.01.16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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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리우드 배우 아지즈 안사리가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아지즈 안사리는 최근 한 여성이 폭로한 성추행 혐의에 대해 "완벽히 합의된 

것"이라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는 "지난해 9월 파티에서 한 여성을 만났고 전화번호를 교환했다. 문자메시

지를 주고 받다 데이트를 하게 됐고 성적인 관계까지 있었다. 다음날 여성에게서 

'괜찮아 보였을 수 있겠지만'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더 생각해보니 그 여성은 불

편했던 것 같았다. 내게는 괜찮아 보였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놀랐고 걱정스러

웠다"며 "이후 여성의 말을 명심하고 곰곰히 생각한 후 사적으로 답장했다. 나는 

이 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을 앞으로도 응원한다. 오래 전부터 해야 했던 

중요한 일이다"고 밝혔다.  

  

  앞서 23세의 한 여성은 아지즈 안사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 여성은 "명확한 비언어적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고 당시 상

황을 전했다. 

  아지즈 안사리는 인도계 코미디언이다. 최근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마스터 오

브 논'으로 뮤지컬 코미디 드라마 부문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아지즈 안사리를 고발한 여성은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그의 모습을 

보고 폭로를 마음 먹었다고 밝혔다. 시상식 당시 아지즈 안사리는 성추행 퇴치 

운동인 '타임즈 업'이 적힌 배지를 달고 있었다.  

박정선 기자』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2289376>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2289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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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할리우드 배우 아지즈 안사리가 최근 한 여성이 폭로한 성추행 혐의

에 대해 "완벽히 합의된 것"이라고 부인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뉴스스탠드의 톱 제목은 본문 제목「배우 아지즈 안사리, 성추행 혐의 

부인 ”서로 합의했다”」와 다르게 국적을 밝히지 않았다. 연말 시상식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국내 톱스타의 뉴스로 착각할 수 있다.

  이런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

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8)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

2018년 2월 7일

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

위 원 장 김 용 담

위 원 정 숭 호

장 명 국

이 동 현

장 인 철

김 규 식

강 희

하 윤 수

김 영 모

박 현 갑

박 미 경


	제917차 온라인심의 결정문 162
	제917차 온라인심의 결정문 163
	제917차 온라인심의 결정문 164

